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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to survey the university 
student's sex role identity type, sexual consciousness, 
sexual behaviors, and sexual impulse. Method: The 
subjects were 332 university students who were 
eligible and agre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22 to June 9, 2007. Result: 
Difference of sex role identity type by gender was 
that the androgyny was the most prevalent. There was 
a difference in sex role identity type which was 
classified by gender. Boy students were high in 
undifferentiation, where as girl students were high in 
androgyny. In difference of sexual consciousness and 
sexual behaviors and sexual impulse by gender, it 
showed that boy students were higher girl students. 
Difference of sexual consciousness by sex role identity 
type was high in masculinity. Difference of sexual 
behaviors and sexual impulse by sex role identity type 
was high in undifferentiation. Conclusion: To improve 
positively the attitudes to sexuality of students who 

have had undifferentiation type, it need to provide 
various sexual education and sexual counselling.

Key words : Sex role identity, Sexual consciousness, 

Sexual behaviors, Sexual impulse

서    론

성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의 일생을 통해 그 

사람의 삶과 함께 존재하며, 사람답게 하는 특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Lee, 2006). 개인은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 속에서 자신의 성에 적합하다고 규정된 일련의 가치관

과 특성을 습득하게 되는 성역할 사회화를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성을 확인하고 판별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규

정된 성역할정체감을 습득하게 된다(Houng, 2005; Lee, 2006; 

Oswald, 2004). 성역할정체감은 자기지각이 증대되는 청소년

기에 구체화되는데, 청소년 시기가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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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임을 볼 때 이때 형성된 성역할정체감은 대학생들의 평생

을 거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성역할 정체감은 부모의 

성역할을 통해 강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맞벌이

로 인하여 부모의 성역할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양성

화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Kho & Lee, 2007; Park, 2000).

Koh와 Lee(2007)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대한 성별비교에

서 남학생은 미분화유형이 가장 많았고, 여학생은 양성성 유

형이 가장 많았으며, Yoo(Houng, 2005에 인용됨)는 성역할정

체감 유형에 대한 연구에서 남학생은 남성성 유형이, 여학생

은 여성성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남학생의 성 고

정관념이 여학생보다 높았다고 하였다. Jung(2002)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정체감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

학생보다 남성성과 여성성에서 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별 성역할정체감과 성의식, 성행

동의 차이를 분석한 Park, Y. S.(2001)의 연구결과를 보면, 남

학생은 성의식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양성성 유형의 남학생

이 성행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남성성 유형

의 여학생이 성의식이 더 개방되었으며 양성성 유형의 여학

생이 여성성 유형의 여학생 보다 성행동이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Koh와 Lee(2007)의 연구에서는 성역할정체감 유형 

4가지 모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개방적인 성태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Lee(2006)의 연

구에서도 대상자의 성역할정체감 유형, 성의식, 성행동 및 성

충동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eon, Lee와 Rhee(2004)의 연구에서도 대상자의 성행동은 성

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는 성역할정체감, 성의식, 성행동 및 성충동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라 성의

식, 성행동 및 성충동에도 차이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역할정체감에 관한 연구는 주로 연구대상

이 초․중․고등학생이었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적으며

(Kho & Lee, 2007), 특히 대학생의 성의식, 성행동 및 성충동

을 성별, 성역할정체감으로 비교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간의 성은 개인의 인격과 정서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학

생 시기에는 성역할정체감을 형성하여 성행동 및 성충동을 

적절히 조절하여야 인격적인 차원에서 원만한 인간관계가 이

루어질 수 있다(Lee, 2006). 성역할정체감은 우리나라의 성문

화 형성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주게 되는데(Kho & Lee, 2007), 

특히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은 남녀의 성관계에도 일방적으로 

반영되어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Houng, 2005). 대학생 

시기의 주된 발달은 성역할 정체감 및 이성과의 성숙한 관계

를 형성하고 자아를 향상시키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

식으로 성적충동과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으로

(Ko, 2001), 이러한 과정에서 정상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 있

고, 이러한 갈등이 적절히 해결되지 않으면 정신장애적 상태

로 전환되기도 한다(Park & Chun, 2002).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고교교육에서 벗어나면서 급작스럽게 

자유와 재량의 범위가 커지고 성적 활동이 어느 시기보다 활

발해지지만, 성적 충동을 적절히 수용하고 판단할 성에 관한 

가치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주체적인 판단이나 

선택에 기초한 준비된 성행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Jeon et al., 2004; Ko, 2001).

우리나라의 혼전 성행동으로 인한 미혼모 실태에 대해 

2005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들의 연령별 비율은 21-25세가 45.8%로 가장 

많고, 16-20세가 31.5%로 나타나 시설입소 미혼모 중 20대 초

반 미혼모가 가장 많았다(Kwon et al., 2006). 십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 행태와 성경험 관련 요인을 조사한 Chang 등

(2001)의 연구에서도 십대 여성의 성 경험율이 4.5%로 나타났

고 임신 경험율은 0.4%, 낙태 경험율은 0.4%, 성병 경험율은 

0.8%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기의 성 개방 의식이 

뚜렷하고 이들에게 허용되는 성행동이나 성충동 시 규범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성 욕구를 해

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성행동이 많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Chang 등(2001)은 십대들의 성교는 감각적 자극에 의해서 나

타나고, 이러한 성적욕구는 이성적 판단보다는 상황이나 감각

적 욕구에 의해서 피하지 못하게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확한 가치판단의 체계를 지니지 못한 채 격

동의 시기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성에 관한 바람직한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갖도록 교육해야 하며(Eisenberg, 2001), 성에 

대한 의식과 행동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올바른 인격 형성을 

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성적 성숙은 여성이 오히려 남성보다 일찍 이루어지지만, 

남성에게는 공격적이고 정복지향적인 성이 격려되고, 여성에

게는 수동적인 성행동과 성욕의 억제를 당연한 것으로 강조

하는 사회 환경이 청년기 남성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성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Ko, 2001; Lim & Han, 2000). 또한, 

이 시기에 발달하는 성의식은 성에 반발하고 불안, 수치, 혐

오의 감정을 가지고 성적인 것을 불결하게 생각하며, 이성에 

냉담해하는 한편 성충동의 무분별한 발산을 하기도 한다(Lee, 

2006). 따라서 청년기의 성문제는 인간존중과 평등의 가치관

에 대해 학습을 받지 못하고 양성차별의 성역할을 강조한 현

대사회의 산물로서, 건전한 성문화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이중적인 성의식과 성규범을 타파하고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성규범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성

은 더 이상 결혼이나 출산과 관련된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의사소통 방법이며 인간관계를 배워가는 방식임을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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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건강한 형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아

울러 이들이 느끼고 있는 성충동의 수준을 가늠해보고, 이에 

대한 올바른 평가도 필요하다(Eisenberg, 2001; Kim & Lee, 

2004; Lee, 2006).

지금까지 대학생의 성역할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이성교

제와 성에 대한 태도, 성태도 유형과 교육의 시사점, 성지식

과 성교육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으로(Konik & Stewart. 

2004; Lee, 2006), 성별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은 물론 성의식, 

성행동 및 성충동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특히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성의식, 성행동 및 성충동에 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학생 시기는 성역할정체감이 확립되는 시

기이며, 성역할이 유형화된 개인은 상황에 대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가 제한되며 심리적 부적응을 나타낸다

는 것(Lee, 2006)을 볼 때, 대학생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행위

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성역할정체감과 관련 변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 정

체감 유형과 성의식, 성행동 및 성충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

들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의식, 성행동 및 성충동을 

분석함으로써 대학생의 성윤리 의식과 성도덕을 높일 수 있

는 효율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성역할정체감 유형과 성의식, 

성행동 및 성충동을 알아보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

음과 같다.

1) 성별에 따른 성역할정체감 유형, 성의식, 성행동 및 성충동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2)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의식, 성행동 및 성충동의 차

이를 파악한다.

2. 용어 정의

1) 성역할정체감

개인이 속한 문화권 내에서 그 개인에 대하여 남자, 여자로 

특징지워질 수 있는 일련의 특성이며, 개인이 자기 자신을 얼

마만큼 남성적인 성격특성과 여성적인 성격특성을 가졌다고 

보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Lee, 2006). 본 연구에서

는 Bem(1974)이 개발한 Bem Sex Role Inventory(BSRI)를 

Park, K. J.(2002)이 수정한 성역할정체감 측정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2) 성의식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성의 기능을 바탕으로 이성에 대해 

접근하여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Joo, 2002). 본 연구에서는 Lee(2006)가 개발한 성의식 측정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3) 성행동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과 관련된 광범위한 경험을 말하며

(Woo, 2005), 본 연구에서는 Woo(2005)가 개발한 성행동 측

정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4) 성충동

흥분할 만큼 강한 성적자극과 본능적이면서 반사적인 행동

(Kim, 2005)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Woo(2005)가 

개발한 성충동 측정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과 성의식, 성행동 

및 성충동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K시에 소재한 I 대학교의 일개 단과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대상자 표집은 편의표집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상자 수에 대한 적절성은 Cohen(1988)의 기준을 적용할 때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대상자를 네 가지 유형의 성역할 정

체감으로 구분하여 측정변수 간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μ=3(df; N-1), α=.05, 효과 크기는 중간정도인 .25, 검

정력(1-β)을 .90으로 가정할 때, 각 집단에 요구되는 대상자 

수는 58명이 된다. 본 연구에서 성역할 정체감 유형은 66명에

서 97명까지 분류되었으므로 초기분석에 요구되는 최소인원

인 58명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학생 332명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 도구

1) 성역할정체감

Bem Sex Role Inventory(BSRI)를 Park, K. J.(2002)가 수정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BSRI는 여성성 20문항, 남성성 20문

항, 긍정성 20문항 등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

에서 사용한 Park, K.(2002)가 수정한 도구는 긍정성 문항을 

제외하고 남성성과 여성성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긍정성은 사

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나 사건에 있어 개인에게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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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 즉,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측정하는 문항이므로, 

본 연구목적과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Park, K.(2002)의 도구

를 선택하였다. 이 도구는 남성성 20문항, 여성성 20문항 등 

총 40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성역할정체감 유형

은 중앙치 반분법을 사용하였다. 성역할정체감 유형은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의 중앙치에 따라 남성성 점수가 중앙치

보다 높고 여성성 점수가 중앙치보다 낮으면 남성성 유형으

로 분류하고, 남성성 점수가 중앙치보다 낮고 여성성 점수가 

중앙치보다 높으면 여성성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남성성과 여

성성 점수가 모두 각각의 중앙치보다 높으면 양성성 유형으

로, 두 점수가 중앙치보다 낮으면 미분화형으로 분류하였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7였으며, 본 연구에

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9이었다.

2) 성의식

Lee(2006)가 개발한 성의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

구는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과 이성교제, 순결, 임신, 결혼 

등 20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

점)까지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의식이 발달된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2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7이었다.

3) 성행동

Woo(2005)가 개발한 성행동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이 

도구는 손잡음, 애무, 성희롱, 폰섹스, 첫 경험 등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3점 Likert 척도로, 해당 문항의 행

동에 대해 경험이 있으면 ‘예’(3점)로, 기억이 정확하지 않거

나 행동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모른다’(2점)에, 경험이 확

실하게 없는 경우에는 ‘아니오’(1점)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행동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

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3이었다.

4) 성충동

Woo(2005)가 개발한 성충동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이 

도구는 매체에 의한 성충동 경험, 직접적인 성행위, 매체를 

통한 성행위 등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

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cker척도로, 점수가 높

을수록 성충동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

도는 Cronbach's α=.90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2이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7년 5월 22일부터 6월 9일

까지였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해당학과의 조교를 통해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 학생들에게는 연구자와 연구

보조원 1인이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사전 동의

를 얻은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에게만 설문지를 배부하

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설문지 작성시간은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335부였으나 3부

는 불완전하게 작성되어 총 332부가 자료 분석에 이용되었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program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수와 백분율을, 성별에 따른 성역할정체감 유형, 성의식, 성

행동 및 성충동은 χ2-test, t-test를 실시하였다.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성의식, 성행동 및 성충동은 ANOVA를 구하였으며, 사

후검증을 위해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K지역의 일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만을 대

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

야 한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1학년이 28.9%, 2학년이 26.8%, 3학년

이 23.5%, 4학년이 20.8%순이었으며, 성별은 여학생이 56.6%, 

남학생이 43.4%이었다. 이성교제 경험은 ‘없다’가 38.3%, ‘예

전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없다’가 36.4% 순이었다.

2. 성별에 따른 성역할정체감, 성의식, 성행동 및 

성충동

성역할정체감은 군별로 차이를 보여, 남성성의 평균점수는 

65.47(±10.51)이었고, 여성성의 평균점수는 68.46(±8.78)이었다. 

중앙치 반분법을 이용한 결과에서 남성성의 중앙치는 66점이

었고, 여성성의 중앙치는 69점이었다. 이 점수를 기준으로 성

역할정체감 유형을 구분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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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x role identity type, sexual consciousness, sexual behaviors, and sexual impulse by gender        (N=332)

Gender

Sex role identity type

χ2

Sexual 

consciousness
t

Sexual 

behaviors
t

Sexual

impulse
t

Masc. 

n(%)

Femin.

n(%) 

Andro.

 n(%)

Undiffer.

n(%)
M±SD M±SD M±SD

Male 32
(22.2)

22
(15.3)

41
(28.5)

49
(34.0) 8.96

p=.03

3.35±0.41
10.34
p=.00

1.88±0.25
3.37

p=.001

2.39±0.72
11.92
p=.00

Female 34
(18.1)

52
(27.7)

56
(29.8)

46
(24.5) 2.90±0.36 1.81±0.13 1.57±0.52

* Masc. : Masculinity,  Femin. : Femininity,  Andro. : Androgyny,  Undiffer. : Undifferentiation

<Table 2> Sexual consciousness, sexual behaviors and sexual impulse of male by sex role identity type        (N=332)

Type
Sexual consciousness Sexual behaviors Sexual impulse

M±SD F M±SD F M±SD F

Masculinity     3.50±0.36
2.34

p=.07

1.81±0.16
1.73

p=.16

2.25±0.60
.661

p=.57
Femininity      3.27±0.43 1.87±0.13 2.37±0.50
Androgyny     3.37±0.44 1.87±0.28 2.42±0.84
Undifferentiation 3.27±0.39 1.94±0.31 2.47±0.78

<Table 3> Sexual consciousness, sexual behaviors and sexual impulse of female by sex role identity type       (N=332)

Type
Sexual consciousness Sexual behaviors Sexual impulse

M±SD F Scheffe test M±SD F Scheffe test M±SD F

Masculinitya    3.03±0.32
3.16

p=.02 a>b,c,d

1.77±0.09
4.57

p=.00 d>a

1.62±0.50
2.51

p=.06
Femininityb     2.79±0.37 1.83±0.50 1.45±0.47
Androgynyc    2.92±0.39 1.78±0.09 1.53±0.48
Undifferentiationd 2.93±0.33 1.86±0.19 1.72±0.60

정체감은 전체적으로 양성성이 가장 많고(29.2%), 그 다음은 

미분화형(28.6%), 여성성(22.3%)순이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

면, 남학생은 미분화형(34.0%), 양성성(28.5%)이 많았고, 여학

생은 양성성(29.8%), 여성성(27.7%)이 많았다. 이러한 빈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30).

성별에 따른 성의식의 차이를 보면, 남학생은 5점 만점에 

평균 3.35점(±0.41), 여학생은 평균 2.90점(±0.36)으로 남학생

이 여학생에 비해 성의식이 발달되어 개방적이었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Table 1>.

성별에 따른 성행동의 차이를 보면, 남학생은 3점 만점에 

평균 1.88점(±0.25), 여학생은 평균 1.81점(표준편차 0.13)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행동이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Table 1>.

성별에 따른 성충동의 차이를 보면<Table 1>, 남학생은 5점 

만점에 평균 2.39점(±0.72), 여학생은 평균 1.57점(±0.52)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충동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

3. 성별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의식, 성행동 

및 성충동의 차이

남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의식, 성행동 및 성

충동의 차이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2>.

여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의식의 차이를 보면, 

남성성이 평균 3.03점(±0.32)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는 미분화형이 평균 2.93점(±0.33), 양성성이 평균 2.92점

(±0.39), 여성성이 평균 2.79점(±0.37)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26). 이를 Scheffe test로 

사후 검증한 결과에서 남성성 유형이 다른 유형보다 성의식

이 발달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여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행동의 차이를 보면, 

미분화성이 평균 1.986(±0.19)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는 여성성이 평균 1.83점(±0.50), 양성성이 평균 1.78점(±0.09), 

남성성이 평균 1.77점(±0.09)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4). 이를 Scheffe test로 사후 검증한 결과

에서 미분화형이 남성성보다 성행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여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충동의 차이를 보면, 

미분화형이 평균 1.72점(±0.60)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

로는 남성성이 평균 1.62점(±0.50), 양성성이 평균 1.53점

(±0.48), 여성성이 평균 1.45점(±0.47)순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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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은 전체적으로 양성성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틀에 박힌 남녀의 성역할과 성에 

대한 태도의 신념보다는 넓은 범위의 능력을 가지고 변화하

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남성적 특성과 여

성적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양성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남학생의 경우는 미분화형이 많게 나타났는데, 이는 Lee 

(2006), Kim(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대상자들이 

성역할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고정관

념화 된 성역할을 습득한 상태에서, 사회적 변화에 따른 다양

한 성역할의 요구로 인해 성역할의 혼미를 가져와 남성적 특

성, 여성적 특성 중 어느 한쪽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

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미분화형의 남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성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회적 

성역할을 수용할 수 있고 여성적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교

육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학생의 경우 양성적 

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Houng(2005)의 연구결과

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과의 경쟁 속

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적 적응을 위해서는 여성성 

뿐 아니라 남성성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양성성의 이론을 발달시킨 Bem(1974)의 주장에 의하면, 

양성적인 사람은 상황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건강한 

인간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양성적인 성격으로 통합되어져야 

한다.

성별에 따른 성의식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의식이 더 

발달하여 개방적인 성의식을 나타냈는데, 이는 Park, S. Y. 

(2002), Lee(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Jeon 등

(2004)의 연구에서 혼외 성관계에 대해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성교 경험이 남

학생이 77.9%로 여학생의 35.5%에 비해 많았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대학생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의식이 개방적

이며 이러한 의식은 성행동으로 이어짐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성행동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Jeon 등(2004)의 연구에서 남자 

대학생의 77.9%, 여자 대학생의 35.5%가 성경험이 있다고 한 

결과와 Moon(1997)의 연구에서 남자 대학생의 30.5%, 여자 

대학생의 8.1%가 성경험을 한 것으로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

는 것이다. Coleman과 Kelley(1992)는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대해 남성이 여성보다 혼전 성교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이며, 성교 경험율도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높다고 

하였다. Ko(2001)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할 만한 정도로 

경험비율이 높았던 성행동은 자위행위와 혼전 성교로, 대상자 

자신의 혼전 성교에 대한 태도나 배우자의 혼전 경험에 대한 

태도에서는 성에 대한 이중 기준이 비교적 약화되었으나, 여

전히 성행동에 대한 태도나 경험정도에서는 남녀 대학생간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다. Chang과 Lee(2003)는 대학생 

성 문제의 증가추세는 성관련 정보가 성행동과 관련된 인지

적, 심리적, 행위적 의사결정 능력과 반응할 수 있는 능력향

상을 위한 적절한 체계적인 성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고 하였다. 따라서 남녀 간의 성의식의 차이는 대학생의 성문

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

절한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남녀 대학생들의 실제 

성경험 비율의 증가 경향과 남녀 대학생간의 성행동의 태도

와 경험정도의 차이는 이들을 위한 성교육이나 성상담 시 고

려해야 할 점이라 생각된다.

성별에 따른 성충동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충동이 많았

는데, 이는 Kim과 Lee(2004)의 연구결과와 Park, Y. S.(2001)

의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충동이 강하다는 연구결

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성의 이중성으로 해석

할 수 있다. Kim과 Lee(2004)에 의하면, 과거 우리나라 사회

의 유교 전통에 따른 남존여비사상과 부계가족의 가족 구조

적 특징으로 인하여 성의 생식기능과 쾌락기능에 대한 분리 

및 남녀 성차에 따른 이중적 성 가치관이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성충동, 성 태도에서 남녀 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의식, 성행동 및 

성충동을 성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 남학생의 경우 미

분화형이 다른 유형보다 성의식, 성행동 및 성충동이 높기는 

했지만,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성의식, 성행동 및 성충동의 차

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

서 남학생의 34%가 미분화형의 성역할정체감을 가지고 있어 

성역할정체감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또한, Koh와 Lee(2007)의 연구에서 남학생의 경우 성역할정체

감 유형의 4가지 모두에서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

으며, 이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습득하기 전에 쉽게 

성문화에 노출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고 주장한 결과와, Ko(2001)의 연구에서 남학생은 배우자의 

혼전 성경험에 대해서는 약화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

전히 성행동에 대한 태도나 경험정도에서는 여학생 보다 높

다고 한 보고한 결과와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대학생

들에게 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가치관을 심어줌으로써 바

람직한 성역할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

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사회에 잔존해있는 이중적인 성의식

과 성규범을 타파하고 이들에게 적극적인 성행동에 대한 지

도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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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할정체감과 성의식, 성행동, 성충동을 조사한 연구가 없

는 상태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므로 계속적인 연구를 통

해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여학생의 경우,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의식에서, 남

성성 유형이 다른 유형보다 높게 나타나 성의식이 개방적인 

결과를 보인 것은 Lee(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성 유형은 적극성, 활동성, 독립성, 공격

성, 지배성 등의 남성성 변인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이러한 

변인이 이들의 성의식 발달에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성

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행동의 차이에서는 미분화형이 

남성성 유형보다 성행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

제범위에서 성관계까지 허용에 대해 남성성 유형이 다른 유

형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Lee, 2006)나 양성성 유형의 학생이 

여성성 유형의 학생보다 더 활발한 성행동을 나타났다는 연

구결과(Park, E. H., 2001)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미

분화형이 남성성, 여성성의 특성을 상대적으로 덜 표현하고 

지각하는 사람이며, 올바른 성적 인식과 올바른 정체감 확립

은 성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끌어가지만, 그렇

지 않은 경우 성의 황폐화로 이끌어갈 수 있다(Houng, 2005; 

Lee, 2006)는 것을 볼 때, 미분화형 대상자의 성행동이 더 개

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Irwin과 Shafer(cited in 

Kim & Lee, 2004)는 이러한 성적인 욕구와 성행동은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후유증을 남길 뿐만 아니라 AIDS, HIV 같은 

성병의 전염 위험성 및 원치 않는 임신의 발생과 같은 심각

한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들이 올

바른 정체감을 형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

결과의 차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이들 관련 변인들과의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서 나타난 것으로, 대학생들의 가치관과 행동을 정확하게 파

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성충동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미분화형이 여성성 유형보다 성충동이 많았다. 이는 

미분화형이 대중매체를 통해 성적 충동을 높게 느낀다는 

Lee(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성충동이 강한 상

태는 자신의 성적 욕구의 발생과 조절에 대하여 자신의 의지

대로 통제가 어렵고 폭력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성행위에 대한 

욕구가 높은데(Kim & Lee, 2004), 미분화형의 대학생은 성에 

대한 태도와 가치의 확립이 미흡한 상태로 이에 따른 일탈적

인 성행동이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미분화형의 

대학생들에게 이들의 미분화성을 보완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대학생의 건강한 성역할정체감과 성 윤리의식

의 확립은 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주요한 요인

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성역할 정체감은 여학생에

서만 성 관련 변수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여성들의 성 건

강을 다룰 때 반드시 생물학적 성과 사회문화적 성역할을 함

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성에서 성역할 정체감

이 성관련 변수들에 대해 영향력이 없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성문화의 확산과 함께 나

타나는 성행동 문제는 성별 및 성역할정체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학교, 사회와 가정에서의 다양한 프로그

램을 통해 이들이 올바른 성역할과 성에 대한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과 성의식, 성행동 

및 성충동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대학생의 성윤리 의식과 

성도덕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

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남학생의 경우 미분화형 정체감이, 여학

생은 양성성 정체감유형이 많았고, 성별에 따른 성의식, 성행

동 및 성충동은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점수가 높아 남학

생이 보다 성의식이 개방적이고 성관련 행동을 많이 하고 있

었다. 성역할정체감 유형은 여학생에서만 성의식 및 성행동에 

영향을 주어, 남성성 유형의 성역할정체감을 가진 경우 성의식

이 개방적이었으며, 미분화형의 성역할정체감을 가진 경우는 

성행동이 높았다. 그러므로 미분화형을 가진 여학생이 올바른 

성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이 

성행동과 성충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대

학생의 성문제를 다룰 때 우선적으로 성역할정체감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 다룬 변수들을 모두 다룬 연구가 미흡하

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

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성역할정체감이 성 관련 변수에 영향

력이 없는 것으로 나온 결과는 반복연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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